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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술의 개요 

              기술 적용 부문  

-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양산기업 

- 태양전지용 단결정 웨이퍼 생산기업 

- 패키징 공정 기업 

- 반도체 공정 기업 
피라미드 구조의 표면  

역피라미드 구조의 표면  돌기 구조의 표면  

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



3. 본 기술의 개발 상태 

- 공정 조건 (결정결함생성공정 및 식각 농도  

  및 시간) 최적화  

- 공정 조건에 따라 반사율 조절 가능 

- 실제 양산공정을 기준한 연구로서  

  산업 적용에 유리   표면형상 조절이 가능한KIST 표면 처리  

KIST 표면 처리된 샘플의 반사율(좌)과 흡수율(우)  



4. 본 기술의 특징 및 차별점 

 

기존 단결정 실리콘 태양전지  

표면처리의 문제점 

 - 장시간의 식각 공정(이방성식각공정) 

 - 고비용의 공정 

   (플라즈마식각, 리소그래피공정)  

 - 평균 10% 내외의 높은 광반사 손실 

 - 텍스처링과 반사방지막코팅의  

   두 단계의 공정 요구 

 - 밴드갭엣지(1100-1200nm) 부분의 

   광 포획에 무능력 

 - 단파장(250-400nm) 에서의 높은  

   광 반사 손실  

단점보완  

성능향상  

 

KIST 표면 처리 기술의 장점 

 - 짧은 공정 시간(수 분 소요) 

 - 두 단계의 간소화된 공정 

   (웨이퍼레벨 그라인딩+등방성 식각) 

 - 저비용 공정(진공장비Х, 크린룸Х) 

 - 기존 패키징 공정 및 반도체 공정의  

   활용 기대 

 - 평균 7% 이하의 낮은 반사손실 

 - 텍스처링과 반사방지막코팅의  

   동시효과 기대 

 - 밴드갭 엣지 부분에서의 우수한 

   광 포획 능력 

 - 단파장에서의 낮은 광 반사 손실 

KIST 표면 처리 기술 후 단면(좌) 및 평면(우)  



5. 관련제품의 시장현황 및 규모 

글로벌 태양광시장은 2009년 10기가와트(GW) 시대를 맞이한데 
이어 올해 20GW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. 머지않아 태양광발전 산
업이 메모리반도체 산업 규모를 추월할 것으로 예상된다. 우리나
라 태양광산업은 지난해 폴리실리콘, 모듈 등 전체 매출이 6조
5241억원으로 전년보다 2.5배 성장했다. 
 
올해 전 세계에 설치될 것으로 예상되는 태양광발전 설비는 
20GW다. 기당 1GW 크기인 원자력발전소 20기를 짓는 것과 맞
먹는 규모다.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330억달러에 달한다. 지난 
2009년 335억달러를 기록한 메모리반도체 산업 규모에 근접한
다. 이와 관련, 유럽태양광산업협회(EPIA)는 태양관산업이 522억
달러 규모로 올해 메모리반도체 시장(470억달러)을 넘어선다는 
전망치를 내놨다. 
 
또 영국 신재생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IMS리서치는 올해 글
로벌 태양광시장 규모(모듈 설치)가 20.5GW로 17% 성장할 것으
로 내다봤다. 국내 신재생에너지 전문 시장조사기관 솔라앤에너
지도 지난해(16.5GW)보다 21% 성장한 20.1GW로 예상했다. 
 
(2010년 자료) 


